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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지 복부에 

액상 헤로인을 주

사해 밀수한 수의

사가 체포됐다.

지난 1일 ABC

뉴스에 따르면 콜

롬비아 출신의 수

의사 안드레스 로

페즈 엘로자(38)

가 미국에서 발부

된 영장으로 스페

인에서 체포돼 이

날 미국 뉴욕 검

찰로 인도됐다.

엘로자는12년 

전 수의사로로 일

할 때 액상 헤로인

이 담긴 통을 강

아지 복부에 심어 

콜롬비아에서 미국으로 밀수를 시

도했다. 

이렇게 미국으로 들어온 헤로인은 

수술을 통해 다시 강아지 몸에서 꺼

낸다. 당시 수사팀은 콜롬비아의 동

물병원을 급습해 10마리의 강아지

를 발견했으며 이중 3마리는 감염

으로 죽었다.

검찰 측은“엘로자는 마약 밀수

꾼일 뿐만 아니라, 동물의 고통을 

막겠다는 수의사의 약속도 저버렸

강아지 몸에 헤로인 넣어 
밀수한 수의사

7년 동안이나 휠체어 

신세였던 남성이 자신의 

결혼일에 사랑하는 여자

친구를 위해 두 발로 서

는 기적을 선보였다. 주인

공은 플로리다 주 주피터

에서 결혼식을 올린 크리

스 노턴(26).

지난달 29일 콜로라도 

지역 방송인 KDVR에 따

르면 크리스는 2010년 

10월 16일, 대학 신입생

이 된지 단 6주 만에 인

생이 완전히 바뀌었다. 미

식축구를 하다가 상대편 공격으로 인해 

척추 부상을 입어 목 아래가 완전히 마비

됐기 때문이다.

의사는 그에게 다시 걸을 수 있는 확률

이 단 3%에 불과하다는 진단을 내렸다. 

크리스는 큰 충격에 빠졌지만 당시 자신

의 있는 그대로를 사랑해준 여자친구 에

밀리 섬머스 노턴(25)의 헌신 덕분에 이를 

극복할 수 있었다.

에밀리의 도움으로 졸업식 무대에도 섰

던 노턴은“무슨 일이 있어도 역경을 이겨

낼 것이다. 여자친구와의 결혼식에서 걷

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포부를 밝

히기도 했다.

2015년 5월 정식으로 에밀리에게 청혼

한 크리스는 하루 4~5시간의 물리치료

7년 만에 휠체어에서 
일으켜 세운 사랑

와 훈련을 지속했다. 여자친구를 행복하

게 해주고 싶은 마음 하나로 결혼식 전날

까지 재활치료를 게을리 하지 않았다.

그리고 결혼식 당일 크리스는 기적을 몸

소 보여주었다. 신부 에밀리의 부축을 받

고 약 6.4m의 거리를 함께 걸은 것이다. 

비틀거리는 불안한 걸음이긴 했지만 부

부의 행진에 하객들은 기립박수로 응원

을 보냈다. 

그는“에밀리와 함께 걷고 있다니 믿기

지 않았다. 에밀리는 내 평생의 연인이자 

나의 원더우먼”이라면서“부부로서 기

적을 만드는데 7년이 걸렸지만 이 순간

을 나눌 수 있어 감사하다.”며 기뻐했다. 

에밀리도“크리스가 한발짝도 나아갈 수 

없었던 때와 비교하면 정말 놀라운 진전

이었다. 절대 잊지 못할 하루였다.”며 웃

었다. 

다.”면서“개는 인간 최고의 친구지

만 마약 거래상은 최악의 적”이라

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엘로자는 지난 

2004년 8월부터 2005년 1월까지 

다양한 방법으로 콜롬비아에서 미

국으로 헤로인을 밀수하는 음모에 

가담했다. 이번에 혐의가 모두 인정

되면 최소 10년 형에서 무기징역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